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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21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전 세계적인열풍을 끌고 있다. 연이어 개봉한 드라마

<지옥>도 큰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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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의 신어(新語) 사용 문제와 개선 방안

Problems with the use of a Neologism in media and ways to improve them

방미영*, 이건웅**

Bang MeeYoung*, Lee GunWoong**

요 약 본 연구는 언론미디어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신어(신조어)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분

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미디어를 통해 신조가 매우 많이

노출되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30대는 신어 사용에 긍정적이고 50∼60대는 상대적으로 부정

적으로 나타났다. 신조의 지나친 사용은 세대 간 갈등과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한글 파괴, 부적절한 사회 인식 등을 제고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하고 있다. 다만, 언론미디어는 소확행처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용어 적재적소에 사용해 관심을 유발하고 콘테츠를

풍부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언론미디어 종

사자의 자정 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요어 : 언론미디어, 신어(신조어), 미디어 리터러시, 한류, 뉴미디어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problems of a neologism(new 
words),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media media,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data. In general, it can be seen that the creed is exposed and used indiscriminately through media, and 
those in their 20s and 30s are positive for the use of new words and those in their 50s and 60s are relatively 
negative.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xcessive use of creed can cause conflict and alien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the need for correct Korean use is recognized overall as it can enhance Hangeul destruction 
and inappropriate social awareness. However, media outlets often use new words in a positive way to induce 
interest and enrich content by using them in the right place for the latest trends, such as small but certain 
happiness.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 self-purification of media workers is the most important, and it is 
recommended to encourage proper use of Korean through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campaigns.

Key words :  Media, a Neologism, Media literacy, Hanlyu,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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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 현상임을 증명

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 드라마, K-팝 등에서 노출된

우리말이 한국어 열풍으로 옮겨붙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옥스퍼드사전에 한국어 표제 26개가 한꺼

번에 등재되었다. 옥스퍼드영어사전은 1928년 초판이

나올 때는 한국어 표제가 하나도 없었고, 1933년 한 단

어가 등재되었는데 그게 바로 ‘Korean’이었다. 이후

2020년까지 23개 단어가 표제어로 올라왔는데, 2021년

한 해에 26개 단어가 표제어로 올라가면서 화젯거리가

되었다 [1]. 새로 등재된 한국어 표제어로 먹방, 오빠,

삼겹살, 파이팅, 스킨십, 콩글리시, 트로트, 한류, 치맥,

대박 등이 올랐다. 이들 단어는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어가 영미권에

새로운 단어, 즉 신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주목

한 것은 파이팅(fighting)이나 스킨십(skinship) 등 원래

영어지만 한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의

미로서 ‘파이팅’이나 ‘스킨십’ 등이 신어로서 영미권에

역수출된 것이다 [2].

이처럼 미디어에 노출된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상호 텍스트성을 지닌다. 기술적 변화

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언어 역시 변화한다.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언어 사용 역

시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소셜미

디어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의 일상화 등 기술과 사회적

변화 역시 신어를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미디어 속에

서 확대 재생산되고 소멸하거나 주류 언어로 자리 잡곤

한다. 언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이한 문화 간 접

촉과 교류 확대 역시 신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3].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 등으로 신어는 매년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신어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미디어에서 신어를 사

용하면서 국어를 파괴한다는 일면의 비판도 있다. 신어

는 주로 우리 국어의 정체성 파괴와 문법적 훼손의 문

제, 세대 간 소통 장애와 단절의 문제, 사고 및 인식의

영향, 차별과 구별 짓기의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 발전과 확대로 심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미디어의 제재로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

다. 그러므로 언론미디어에서 신어 사용의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필

요성을 갖는다.

신어는 아직 구체적인 한글 맞춤법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규제에서는 ‘비속어’, ‘유행어’, ‘신조어’ 등으로 혼용 사

용된다. 국립국어원이 오픈(개방형)사전 형태로 ‘우리말

샘’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표기법이나 맞춤법의 준수 여부보다는 사용 목

적이나 의도의 측면에서 의미 있다. 최근 신어는 외계

어로 불릴 만큼 그 의미를 알아듣기 힘들고 국어 형태

조차 파괴된 말들이 생겨나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사

용되어 ‘구별 짓기’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신어의 연구는 언어학에 국한되어 있었고,

특히 방송 언어에 집중되고 있어 신어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세계화 시대에 외래어의 유입과 기술

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각화함에 따라 신어

의 등장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미디어에서 신어가 얼

마나 사용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올바른 개

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언론 미디어에서 신어의 사용 양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신어

의 경험, 신어의 사용 이유, 신어의 대한 평가 등을 면

밀히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신어는 언어학의 영역으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

학 등 어문학 중심의 학문에서 주로 다룬다. 신어는 보

통 신조어 혹은 새말 등 다양한 말로 사용하며, 언어학

(국문학)에서 학술적으로 ‘신어’라고 부른다. 남기심

(1983)은 신어 관련 연구를 처음 시작한 선구자이고, 김

광해(1993)와 임지룡(1997) 등도 초기 신어 연구를 개척

했으며, 이후 신어를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임지룡(1997)은 신어를 언어학적 형태론이나 의미론적

양상으로 구분해 분석했고, 문금현(1999)은 구어와 신

어의 차이와 구어에서 신어가 발생하는 과정과 근거,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 등을 분석했다. 윤경선(2013)은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신어를 분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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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를 배경으로 신어를 연구하는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최신인․최은정(2015)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

년 동안 국내 중앙지에서 사용한 51개 기사에 사용된

신어를 선정해 뉴스미디어에서 활용되는 보도 현황을

분석했다 [5]. 이준영·이제성(2016)은 소비 트렌드에 담

긴 신어의 활용을 분석했는데, 신어는 사회 이슈와 트

렌드에 영향을 받고 소비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다.

이외에도 미디어 상에서 신어나 외래어, 또는 언어의

오용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다. 국립

국어원은 2000년부터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와 실태조

사를 진행했고, 2018년 방송언어의 지침 보완과 개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외에도 국립국어

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어의 사용과 언어습관과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으며, 방송, 라디오, TV

등 언론미디어에 등장하는 신어와 외래어 등의 실태조

사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매년 꾸준히 양산되고 있다.

이런 신어 연구는 1994년 국어연구원에서 <신어 조

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체계화되었다. 국립국어원은 매

년 <신어 조사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2019년 신어 조사 연구>를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미

디어의 부적절한 언어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임태섭(1999), 장소원(2000), 윤재홍

(2005), 이동석(2006) 등이 보도 프로그램의 언어 문제

를 다룬 연구를 했다. 또한, 허춘(2000), 김수현(2005),

정수희(2007)은 방송 언어의 주된 역할이 규범적 언어

임을 중시한 연구로서 규범에서 어긋난 발음 및 외국

어·외래어의 사용에 주목하였다 [6].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중파 TV, 종편 케이블 TV, 라디오, 신문, 도서, 인터

넷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SNS, 광고 등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대신 소셜미디어(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유튜브, 틱톡과 같은 숏폼콘텐츠 등은 포함하지 않

았다. 그리고 신어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19 신

어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신어을 기준으로 분석했

다.

1994년 이후 국립국어원는 신어 등 우리말 연구가

본격화했는데, 국립국어원은 사전 미등재어를 포함한

신어 1,634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신어

목록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다. <2019 신어 조사> 보

고서는 국립국어원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 151개 매체를 대상

으로 자체 신어 조사 시스템과 직접 수집 방법 등을 통

해 수집한 217개의 어휘와 125개의 구의 총 342개의 신

어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신어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줍줍(줍

고 또 줍는다는 의미), 헬린이(헬스+어린이), 가심비(가

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스세권(스타벅스 상권), 소피

커(所/小+Speaker의 합성어) 등이 있다 [3].

Ⅲ.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신어

1. 미디어와 언론미디어

현실의 거울로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전달하는 뉴스

미디어로서 신어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신어는 트렌드

를 나타내거나 현실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

기 위해 사용한다. 일부 언론사에서 고정 칼럼을 통해

신어를 소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일보는 매주 ‘밀

레니얼 트렌드 사전’이란 칼럼을 통해 신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경제>와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

론사에서 ‘신조어 사전’을 기자 칼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SBS 멀티미디어 뉴스의 <오! 클릭>

을 들 수 있는데, SNS와 인터넷에서 인기 검색어를 통

해 관심사와 반응을 살펴보는 콘텐츠다.

신어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신어를 보도언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MBC <14F>은 20대를 핵심

목표 층으로 관련 뉴스를 3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제작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뉴스와 다르게 ‘존맛탱’이나

‘빡침’ 등의 젊은 층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뉴스에서 사

용하고 있다.

뉴스미디어가 신어를 보도 소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스스로 신어를 창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것은 뉴스미디어의 정보 압축 능력과 표현 효과로 인해

신어 창출을 주도한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기자들이

만든 신어가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가디언(The

Guardian)의 팀 가톤 애쉬(Tim Garton Ash) 기자가 유

로(Euro)와 세계 종말의 전쟁 장소인 아마겟돈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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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나타낸 신어인 유로겟돈

(Eurogeddon)과 미국의 재정적 위기를 나타낸 신어인

달러겟돈(Dollargeddon)를 만들기도 했으며 [7], 인디펜

던트(The Independent)의 팀 워커(Tim Walker) 기자가

만든 신어 임대주택 세대(Generation Rent)는 높은 집

값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임대하여 살 수밖에 없는

1980년대 출생자들을 칭한다 [8].

우리의 경우 선거철이나 정치적 쟁점이 팽배할 때

언론에서 정치 관련 신어를 만들기도 하고 퍼지기도 한

다. 뉴스미디어가 만들어낸 신어는 뉴스미디어가 신어

를 반복해서 보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언어로 인정

받고 사용되게 된다. 뉴욕타임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20)의 칸 국제영화제 수상 보도에 봉감독에

대한 팬덤인 ‘봉하이브(hive)’ 현상을 보도하며, ‘landslide’

를 빗대어 감독의 성을 합쳐 ‘Bongslide’라는 신어를 만

들었으며, 버라이어티지는 ‘Parasite’와 ‘Sweep’을 합친

‘Parasweep’이라는 신어를 사용했다 [9]. 그리고 이는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신어 확산

을 가져왔다.

워싱턴포스트는 ‘The Style Invitational’란 지면을 통

해 매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단어에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는 신어 대회를 신어 대회(annual

neologism contest)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말

에 재미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2019년 수상작

중 하나의 예를 들면, 마시는 것이 아닌 ‘coffee’의 새로

운 뜻은 ‘기침하는 사람’이었다 [10].

일본에서는 출판사가 ‘신조어·유행어 대상’을 수여하

고 있다. 자유국민사는 1984년부터 한 해 동안 벌어진

사건이나 유행 등을 포착한 표현 10개를 골라 이 가운

데 대상 수상어를 선정한다 [11]. 2019년 11월 2일 발표

된 올해의 대상은 ‘원팀’(ONE TEAM)으로 2019년 9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럭비월드

컵에서 사상 첫 8강에 진출한 일본 대표팀의 구호였다.

그 다음으로 신어의 사용은 보도의 주목도를 높인다.

이 부분에서 신어의 사용은 독자의 흥미를 돋우는 수단

으로써 사용이 불가피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오

용’과 ‘남용’이다. 특히, 대체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

고 자극적인 표현인 신어를 사용하거나 낮은 질의 유행

어로서의 신어를 남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결빙’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

나 언론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의

‘블랙 아이스’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2].

마지막으로 뉴스미디어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

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보도자료는 주로 정부

기관이나 기업, 시민단체 등 공식적인 조직에서 나오고,

정보의 신뢰도도 높으므로 기자에게는 취재의 수고로

움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얻게 해준다. 이는

셔드슨(Schudson, 2011)이 언급한 ‘저널리즘의 최소 노

력 법칙(law of least effort)’과 의미가 상통하는데, 공

식적인 정보원에 의존하는 취재는 그만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과도하게 보도자료에 의

존하게 됐다. 김기태(1991)는 한국 기자들이 과도하게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한국언론의 보도자료

의존증’이라 지적했다 [12]. 오창우(2000)의 연구에서도

경제면 기사 중 보도자료에 기초한 기사는 2/3 이상이

나 되었다. 이같이 보도자료에 치우친 결과, 취재원을

입장을 대변하며 취재원이 상업적 목적으로 창출해 낸

신어를 그대로 전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2. 신어의 개념

신어는 ‘신어’ 또는 ‘새말’이라고 부른다. 신어의 사전

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국립국어원은 신어

를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라고 정

의한다. 국어학사전에 의하면 “새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새로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모든 단어, 혹은 이미 오

래 전부터 있는 단어의 전혀 새로운 뜻”이라고 정의한

다. 국어교육학사전에 의하면, 신어는 “새로 생겨나서

그다지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새말”이라고 정의한다.

남기심(1983)은 신어를 “이미 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정의했다

[13]. 강신항(1991)은 신어를 “사회의 변동에 따라 새로

운 사물이 생겼을 때, 이 사물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만들어 낸 어휘이고, 집단어, 전문어, 유

행어, 차용어, 관용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14]. 김광

해(1993)는 신어의 유형을 전적으로 새로운 어형을 창

조하는 경우 계획 조어로 만들어진 경우, 기존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의미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의 세 가지

로 나누었다.

문금현(1999)은 새로 생겨나 어휘를 신어, 신어, 신생

어 세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신어는 “고유어든지 외래

어든지 간에 기존 언어재를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말이

나 기존 어휘의 일부를 잘라내어 형태를 변화시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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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15]. 이승명(2001)은 “기존의 의미 재료를 사

용해 새말을 만들었거나, 외래어의 기용 또는 기존어를

새 국면에 기용함으로써 의미를 추가하여 만든 말을 광

의의 신어로, 기존의 의미 재료와는 관계없이 전혀 새

롭게 생성된 말은 협의의 신어”로 보았다. 그리고 신어

의 조건으로 사전에 등재된 적이 없어야 비로소 ‘신조’

라고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 임지룡(2005)는 새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형태적으로나 의미적

으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장된 것”라고 정의했다. 그

리고 신어는 “기존의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

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말, 기존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17]. 마지막으로 신생어는 “기존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한 말”이다. 그는 신생어와 신어를 아우르

는 말이 신어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Ⅳ. 일반인의 신어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언론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리서치 패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서베이 방식으로 2020년 8월 19일

부터 24일까지(6일간)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신어 사용

현황, 신어 사용에 대한 인식, 미디어와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했

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의 남녀

로 설정하였으며, 연령별로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했다. 설문 응답에 참여한 총

629명 중 성별, 연령별 할당에 맞지 않는 응답과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해 분석에 사용한 사례 수는 총 530명

이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257명으로 48.5%, 여성은 273명으

로 51.5%이었으며, 연령별로 10대 84명(15.8%), 20대

100명(18.9%), 30대 89명(16.8%), 40대 84명(15.8%), 50

대 88명(16.6%), 60대 이상 85명(16.0%)이었다. 지역별

로는 서울 155명(29.2%), 경기·인천 170명(32.1%), 대전·

충청 38명(7.2%), 부산·대구·울산·경상 107명(20.2%), 광

주·전라 43명(8.1%). 강원과 제주 17명(3.2%)이었다. 학

력은 중·고등학교 재학생 84명(15.8%),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명(12.8%), 대학 재학 39명(7.4%), 대학 졸업

292명(55.1%), 대학원 재학 이상 47명(8.9%)이었으며,

직업 구성은 관리/전문직 64명(12.1%), 사무직 127명

(24.0%), 서비스/판매직 53명(10.0%), 기술/기능/노무직

37명(7.0%), 학생 126명(23.8%), 주부 70명(13.2%), 기타

/무직 53명(10.0%)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본 조사의 특성상 미디어 관련 이용량을 조사했는데,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총 일일 이용 시

간은 4시간 미만 141명(26.6%), 4시간∼8시간 미만 240명

(45.3%), 8시간 이상 149명(28.1%)이었다. 주로 뉴스를

구 분
사례수
(명)

구성비
(%)

성별
남성 257 48.5

여성 273 51.5

연령

10대 84 15.8

20대 100 18.9

30대 89 16.8

40대 84 15.8

50대 88 16.6

60세 이상 85 16.0

지역

서울 155 29.2
경기·인천 170 32.1

대전·충청 38 7.2

부산·대구·울산·경상 107 20.2

광주·전라 43 8.1

강원/제주 17 3.2

학력

중학교·고등학교재학 84 15.8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 12.8

대학 재학 39 7.4

대학 졸업 292 55.1

대학원 재학 이상 47 8.9

직업

관리/전문직 64 12.1

사무직 127 24.0

서비스/판매직 53 10.0

기술/기능/노무직 37 7.0

학생 126 23.8

주부 70 13.2

기타/무직 53 10.0

미디어
이용량

4시간 미만 141 26.6

4시간~8시간 미만 240 45.3

8시간 이상 149 28.1

주이용
뉴스미디어

공중파 TV 213 40.2

종합편성·케이블TV 61 11.5

인터넷 포털 뉴스 182 34.3

SNS 50 9.4

기타(도서 등) 24 4.5

계 530 100.0

표 1. 일반인 조사 응답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o public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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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미디어는 공중파 TV 213명(40.2%), 종합편

성·케이블TV 61명(11.5%), 인터넷 포털 뉴스 182명

(34.3%), SNS 50명(9.4%), 기타 24명(4.5%)이었다.

2. 언론미디어에서 신어 사용 양태

신어는 미디어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SNS(65.1%)와 인터넷 커뮤니티

(60.2%)이었으며, 인터넷 포털도 30.2%로 높은 응답률

을 보였다. 방송에서는 종합편성·케이블 TV가 21.1%,

공중파 TV 14.7%이었으며, 라디오 3.0%, 신문 1.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신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미디어로 신어를 접한 미디어로 50대, 60세 이상은 인

터넷 포털이 각각 42.0%, 45.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응답이 많았다. 특히 50대는 SNS(48.9%)와 인터넷 커

뮤니티(39.8%)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의 응답에 비해

적고 종편·케이블TV(35.2%) 다음으로 SNS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이 52.9%로 응답했으며, 공중파 TV에서 접

했다는응답은 50대가 30.7%로가장많았다. 60대 이상은

신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로 SNS가 아니라 인

터넷 커뮤니티(63.5%)라고 응답해 연령 별 차이를 보였

다. 전체적으로 신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미디

어는 주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3. 뉴스미디어에서 신어의 경험

뉴스에서 신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3에 잘 드러난다. 신어의 사용 경험

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

라서는 응답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 뉴스미디어에

서 신어를 접한 경험 역시 10대 2.80(SD=0.88), 20대

2.77(SD=1.00)에 비해 40대 2.98(SD=0.69), 50대

3.06(SD=0.78)가 경험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구분
신어

없다
①+②

보통
③

많다
④+⑤

Mean SD

전 체
173
(32.6)

247
(46.6)

110
(20.8)

2.86 0.84

성
별

남성
77
(30.0)

125
(48.6)

55
(21.4)

2.90 0.80

여성
96
(35.2)

122
(44.7)

55
(20.1)

2.83 0.88

sig. χ²=1.642, df=2, p=n.s

연
령

10대
28
(33.3)

41
(48.8)

15
(17.9)

2.80 0.88

20대
41
(41.0)

37
(37.0)

22
(22.0)

2.77 1.00

30대
36
(40.4)

35
(39.3)

18
(20.2)

2.76 0.89

40대
20
(23.8)

47
(56.0)

17
(20.2)

2.98 0.69

50대
22
(25.0)

41
(46.6)

25
(28.4)

3.06 0.78

60세
26
(30.6)

46
(54.1)

13
(15.3)

2.82 0.71

sig. χ²=17.332, df=10, p=n.s

표 3. 뉴스미디어에서 신어를 접한 경험
Table 3. Experience of encountering a neologism on news media

4.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 이유

다음으로 뉴스미디어가 신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

해서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응답자의 32.5%가 ‘시대적

트렌드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미디어가 사회적

거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대적 트렌드로서 신어를

　
공중
파
TV

종편·
케이
블TV

라디
오
신문

인터
넷
포털

인터
넷
커뮤
니티

SNS 광고 도서 계

전체
78
(14.7)

112
(21.1)

16
(3.0)

10
(1.9)

160
(30.2)

319
(60.2)

345
(65.1)

11
(2.1)

9
(1.7)

530

성
별

남성
37
(14.4)

48
(18.7)

8
(3.1)

4
(1.6)

83
(32.3)

162
(63.0)

163
(63.4)

2
(0.8)

7
(2.7)

257

여성
41
(15.0)

64
(23.4)

8
(2.9)

6
(2.2)

77
(28.2)

157
(57.5)

182
(66.7)

9
(3.3)

2
(0.7)

273

sig. χ²=13.085, p= n.s

연
령

10대
12
(14.3)

11
(13.1)

4
(4.8)

3
(3.6)

13
(15.5)

59
(70.2)

62
(73.8)

2
(2.4)

2
(2.4)

84

20대
10
(10.0)

11
(11.0)

5
(5.0)

3
(3.0)

30
(30.0)

65
(65.0)

72
(72.0)

3
(3.0)

1
(1.0)

100

30대
8
(9.0)

23
(25.8)

2
(2.2)

0
(0.0)

22
(24.7)

54
(60.7)

67
(75.3)

0
(0.0)

2
(2.2)

89

40대
18
(21.4)

22
(26.2)

1
(1.2)

1
(1.2)

19
(22.6)

52
(61.9)

53
(63.1)

0
(0.0)

2
(2.4)

84

50대
19
(21.6)

31
(35.2)

4
(4.5)

3
(3.4)

37
(42.0)

35
(39.8)

43
(48.9)

3
(3.4)

1
(1.1)

88

60세
이상

11
(12.9)

14
(16.5)

0
(0.0)

0
(0.0)

39
(45.9)

54
(63.5)

48
(56.5)

3
(3.5)

1
(1.2)

85

sig. χ²=67.092, p<0.01

표 2. 신어를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
Table 2. Media that uses a lot of a neolog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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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미 사회

적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어를 사용한

다는 응답이 18.1%이었으며, ‘새로운 표현을 위해서’

17.2%, ‘정확한 의미 전달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하기에’

16.4% 순으로 응답했다.

구분　
정확한
의미전
달

사회
적으
로
통용

시대적
트렌드
소개

새로
운
표현

전문
성
표현

세련
된
표현

기사
내용
주목

기타 계

전체
87
(16.4)

96
(18.1)

172
(32.5)

91
(17.2)

23
(4.3)

24
(4.5)

33
(6.2)

4
(0.8)

530
(100.0)

성
별

남성
41
(16.0)

46
(17.9)

79
(30.7)

37
(14.4)

13
(5.1)

20
(7.8)

18
(7.0)

3
(1.2)

257
(100.0)

여성
46
(16.8)

50
(18.3)

93
(34.1)

54
(19.8)

10
(3.7)

4
(1.5)

15
(5.5)

1
(0.4)

273
(100.0)

연
령

10대
12
(14.3)

16
(19.0)

25
(29.8)

16
(19.0)

3
(3.6)

6
(7.1)

5
(6.0)

1
(1.2)

84
(100.0)

20대
10
(10.0)

18
(18.0)

40
(40.0)

19
(19.0)

3
(3.0)

4
(4.0)

5
(5.0)

1
(1.0)

100
(100.0)

30대
16
(18.0)

12
(13.5)

29
(32.6)

16
(18.0)

7
(7.9)

2
(2.2)

5
(5.6)

2
(2.2)

89
(100.0)

40대
12
(14.3)

13
(15.5)

31
(36.9)

12
(14.3)

4
(4.8)

2
(2.4)

10
(11.9)

-
84
(100.0)

50대
15
(17.0)

18
(20.5)

24
(27.3)

15
(17.0)

5
(5.7)

6
(6.8)

5
(5.7)

-
88
(100.0)

60세
22
(25.9)

19
(22.4)

23
(27.1)

13
(15.3)

1
(1.2)

4
(4.7)

3
(3.5)

-
85
(100.0)

표 4.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 이유
Table 4. Reasons for using a neologism in news media

이처럼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해 50대와 60대

는 타 연령층보다 ‘이미 사회적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20.5%, 22.4%로 신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에 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한 평가

뉴스미디어에서 신어 사용은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은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말이

많다’ 39.8%로 많았으며, ‘특정 집단에서 사용되는 말이

많다’ 38.9%,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많다’ 38.3%이

었다.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많은

것은 ‘저속한 표현의 말들이 많다’ 39.6%,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많다’ 36.4%이었다. 뉴스미디어

의 신어 사용의 문제는 특정 집단에서 사용되는 말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말장

난처럼 느껴지는 말 사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뉴스미디어에서사용은대체로불필요한데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서 사용되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고 여기고 있어 소외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뉴스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신어는 규범에

맞지 않은 말과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말이 사용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분

신어

그렇지
않다
①+②

보통
③

그렇
다
④+⑤

평균
(SD)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이
많다.

133
(25.1)

224
(42.3)

173
(32.6)

3.08
(0.93)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156
(29.4)

203
(38.3)

171
(32.3)

3.01
(.98)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많다.

177
(33.4)

142
(26.8)

211
(39.8)

3.07
(1.14)

저속한 표현의 말들이
많다.

210
(39.6)

173
(32.6)

147
(27.7)

2.84
(1.06)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많다.

149
(28.1)

178
(33.6)

203
(38.3)

3.11
(1.06)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많다.

142
(26.8)

182
(34.3

206
(38.9)

3.12
(1.02)

편파적인 표현의 말이
많다.

186
(35.1)

184
(34.7

160
(30.2)

2.95
(1.03)

감정적인 표현의 말이
많다.

158
(29.8)

200
(37.7

172
(32.5)

3.00
(1.02)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많다.

193
(36.4)

179
(33.8

158
(29.8)

2.93
(1.07)

상업적인목적으로 쓰인
말이 많다.

159
(30.0)

232
(43.8

139
(26.2)

2.96
(0.92)

표 5.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한 평가
Table 5. Evaluating the use of a neologism in news media

다음으로 뉴스미디어의 연령별 신어 사용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보인 바와 같다. 신어에 규

범에 맞지 않는 말이 많다는 것과 특정 집단의 말로 신

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

용된다는 데에는 연령 별로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

만, 뉴스미디어에서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신어가 많다

는 데에는 연령 별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30대는 평균값 3.30(SD=0.91)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신어가 많다고 평가하는 반면, 10대는 평균값

2.71(SD=1.13)로 신어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F=4.424,

p<0.01). 신어와 관련해서는 30∼50대는 대체로 감정적

표현의 말이나 말장난 같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10대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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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령별

전체 sig.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이
많다.

2.90
(0.90)

2.98
(0.86)

3.13
(0.89)

3.23
(1.05)

3.17
(0.94)

3.08
(0.92)

3.08
(0.93)

F=1.4
84
p=n.s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2.74
(0.92)

2.91
(1.07)

3.18
(0.96)

3.12
(1.05)

3.09
(0.97)

3.01
(0.85)

3.01
(0.98)

F=2.3
85
p<0.05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많다.

2.80
(1.04)

3.13
(1.11)

3.29
(1.19)

3.20
(1.25)

3.15
(1.06)

2.85
(1.11)

3.07
(1.14)

F=2.7
12
p<0.05

저속한
표현의

말들이 많다.

2.58
(0.95)

2.82
(1.07)

3.03
(1.08)

2.93
(1.12)

2.95
(1.12)

2.69
(0.99)

2.84
(1.06)

F=2.3
43
p<0.05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많다.

2.71
(1.13)

2.99
(1.04)

3.33
(0.99)

3.24
(1.15)

3.32
(0.99)

3.09
(0.95)

3.11
(1.06)

F=4.4
24
p<0.01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많다.

2.90
(1.09)

3.10
(1.02)

3.30
(0.91)

3.23
(1.11)

3.15
(1.05)

3.00
(0.93)

3.12
(1.02)

F=1.7
60
p=n.s

편파적인
표현의 말이
많다.

2.68
(0.93)

2.83
(1.16)

3.09
(0.92)

3.21
(1.12)

3.16
(0.97)

2.73
0(.94)

2.95
(1.03)

F=4.5
03p<
0.001

감정적인
표현의 말이
많다.

2.73
(0.99)

3.04
(1.13)

3.11
(0.97)

3.19
(1.04)

3.17
(0.89)

2.72
(0.97)

3.00
(1.02)

F=3.9
75
p<
0.01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많다.

2.56
(1.05)

3.00
(1.09)

3.01
(1.01)

3.18
(1.15)

3.09
(1.02)

2.69
(0.95)

2.93
(1.07)

F=4.5
17
p<
0.001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인 말이
많다.

2.80
(1.02)

2.97
(1.03)

2.87
(0.96)

3.08
(0.88)

3.14
(0.78)

2.88
(0.76)

2.96
(0.92)

F=1.8
12
p=n.s

표 6. 연령별 뉴스미디어의 신어 사용에 대한 평가(5점 만점)
Table 6. Evaluation of the use of a neologism in news media
by age(out of 5)

정리해 보면, 신어를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로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포탈 등의 응답이 많았

다. 다음 미디어 언어의 요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미디어 언어가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표

현의 언어’, ‘저속한 언어’, ‘편파적 표현의 언어’이어서

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말이어야 한

다고 응답하고 있다. 미디어 언어의 요건에 대해서 40

∼50대의 경우 미디어 언어의 요건에 대한 요구가 높았

으나, 10대∼20대들은 40∼50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요

구를 하고 있다.

뉴스미디어에서 신어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제

로 뉴스미디어에서 신어를 많이 접했고, 뉴스미디어가

‘시대적 트렌드 소개를 위해서’ 신어를 사용했다. 즉, 트

렌드 소개 목적으로 신어를 사용했다. 뉴스미디어의 신

어 사용에서의 문제로는 모두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말

이 많다는 점과 특정 집단에서 사용되는 말이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뉴스미디어

에서 사용하는 신어가 규범에 맞지 않은 말과 말장난처

럼 느껴지는 말이 많이 사용됨을 문제로 인식했다.

Ⅴ. 결론: 시사점과 개선방안

언론미디어의 언어 사용 문제는 자주 거론되었고, 언

론미디어는 방송과 신문 규제와 지침이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 신문의 심의와 규제가 있다. 최근 언론미디어가

자극적인 언어, 따옴표 기사, 기본적인 오탈자와 비문

문제 등 늘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다. 이 중 신어는 과

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 문화의 다양성, 미디어의 발

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언어의 혼종이 빚어지고 있

다. 이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어 사용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예측했던 바와 같이 나이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10∼20대는 신어의 사용을 문제라고 보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신어 사용을 재미로

느끼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 언어의 요건에 대한 요구

수준도 낮아 미디어 언어로 신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다. 반면 40∼50대의 경우는 미디어 언

어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불필요하게 신어가 많이

사용하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신어, 편파

적 표현, 감정적 표현의 신어, 저속한 표현의 신어가 많

이 사용되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미디어 종사

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신어가 일반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중

하게 지켜가야 할 우리말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그

간의 관행화된 작업 과정을 돌아보고 자성하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정부 부처, 사법기관 등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부터 무분

별한 신어를 추방하려는 운동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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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운동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

도국 내에 신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중지를 제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집단 내부에서 끊임없는 자기 감시가 이뤄져

야 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마련하고, 실

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일례로 KBS와 MBC에는 아

나운서실을 중심으로 방송언어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

는 기능이 있지만, 실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구

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편이다. 자체 심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지만, 이 역시 권고에 불과해 실

질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장 직속의 범사적 차원에서의 언어 감시 기

구가 작동되어야 하며, 방통위 허가 심사 항목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나친 신어 사용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미

디어 특성을 이용한 언어 정화 운동이 가능한데, 시민

단체 등에서 ‘뉴미디어 속 깨끗한 언어생활 운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에 부합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운영사 또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훌륭한 음식

을 만들어내는 음식점에 별을 주는 ‘미슐랭의 별’과 같

은 사회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말 사용의 모범

을 널리 전파하는 뉴미디어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언

어를 정화, 순화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인터넷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한 한국

사회 현실에서 포털뉴스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구조

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안에 우리나라 표

준어 사용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있다. 아

울러 현업 언론 단체와 미디어비평 매체 등 언론계가

나서서 뉴스미디어에서 표준어 사용 권장, 우수 우리말

사용 언론인상 제정 등 기준과 모범을 발굴하고 시상,

권장하여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

신심의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내용 등에 관한 심의를

주로 실행하고 있다. 이에 좀 더 언어적 측면에서 인센

티브 점수제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베 용어, 신어 혐오 표

현을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감점

제를 도입하거나, 반대로 표준어, 순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재허가 심사 시 가산점

을 주는 형태 등이다.

언론사 독자위원회 평가 기준에 지나친 신어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독자위원, 전문

가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신문법 상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

하여, 신어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

요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는 포

털뉴스에 사용되는 무분별한 신어의 사용을 방지하고,

혐오 표현 등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가 사

용된 기사가 포털뉴스 전면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한

다.”와 같은 규정이다. 이처럼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가 머리를 맞대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는 캠페인

과 청소년 시기부터 언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을 병행한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나은 언어 환경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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